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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제 1 부

국제무역이론

제1부(제2〜7장)는 국제무역이론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론인 

비교우위의 이론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하여, 제3장에서는 국제무역의 원인과 무

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과 서비

스의 균형상대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식으로 논의한다. 국제무역에 대

한 헥셔－오린 이론과 이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제5장에서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국제무역이론에서 중요한 새로운 무역이론을 살펴보는데, 이 이론

들은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모의 경제와 불완전경쟁으로 설명한다. 제7장에

서는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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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비교우위의 법칙

 ■ 비교우위의 법칙을 이해한다.

 ■ 기회비용과 상품의 상대가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 무역의 발생원인과 생산비가 불변일 때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보여 준다.

2.1 서론

이 장에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무역이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역

사적 접근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경제사상사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무역

이론과 개념을 단순한 것으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소개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의 원인(basis of trade)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무엇인가? 아마도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는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자발적으로 무

역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러한 이익은 얼마

나 크며 또한 이러한 이익은 교역국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2.  무역 패턴(pattern of trade)은 무엇인가? 즉, 어떤 상품들이 교역되며 각국은 어떤 상품을 수출하

고 수입하는가?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했던 중상주의라는 경제적 학설에 관한 간단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애덤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전개된 절대우위론을 논의한다. 그러나 무역의 패턴과 무역으로부터

의 이익을 비교우위의 법칙으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보다 대략 40년 후에 저술한 데이

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였다. 비교우위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의 하나로 개

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외견상으로는 논리적 사고인 것처럼 보이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하지만 한 가지 난점은 남아 있는데, 리카도는 비교우위의 법칙을 노동가치설로 설명하였으나, 

노동가치설은 그 후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고트프리드 하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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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ied Haberler)는 비교우위의 법칙을 생산가능곡선이나 변환곡선에 반영되어 있는 기회비용이

론으로 설명함으로써 리카도를 ‘구원’하게 되었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2개의 국가와 2개의 상품만이 있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하자. 이 장의 부

록에서는 2개 이상의 상품과 2개 이상의 국가의 경우에 대해 결론을 일반화할 것이다. 또한 비교우

위가 국제무역이론의 초석이기는 하지만, 무역은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와 같은 다른 이

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6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뿐

만 아니라 제7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비교우위는 특히 기술변화의 결과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변화한다. 

2.2 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자의 견해

체계화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76년 이전에도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현대

의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저술은 있었다. 특히 17세기와 18세기 여러 부

류의 사람들(상인, 은행가, 정부관리 또는 철학자들까지도)은 팸플릿이나 수필을 저술하여 중상주의

(mercantilism)라고 알려진 경제철학을 주창하였다. 간략하게 말하면,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가 부

강해지는 방법은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로 인한 수출잉여는 주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유입에 의해 결제될 것이다. 한 국가가 금이나 은을 더 많이 갖게 될수

록, 그 국가는 더욱더 부강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은(특히 사치 소비

재의 수입은)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수출

잉여를 가질 수는 없고, 일정한 시점에서 금과 은의 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는 다른 국가

를 희생함으로써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란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믿었으며(사례연구 2－1 참조), 경제적 국가주의를 역설하였다.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부를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의 양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 주

목하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는 한 국가의 부를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인적 자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자원 및 천연자원의 양으로 측정한다. 유용한 자원의 양이 많을

수록,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량이 더 많아지며 따라서 한 국가의 생활수

준이 더 높아지게 된다.

보다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면 중상주의자들이 귀금속을 축적하려고 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는 하다. 이는 중상주의자들이 주로 지배자를 위해 그리고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술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다. 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지배자들은 보다 큰 규모의 잘 훈련된 군대를 

갖게 될 수 있고 국내에서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개선된 육군과 해군을 통해 보다 많은 식민

지를 획득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통화의 유통량이 많아지며(즉, 금화

가 더 많아지며)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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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2－1  무역에 대한 토마스 먼의 중상주의적 견해

토마스 먼(1571〜1641)은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중상주

의 저술가였을 것이다. 또한 그가 저술한 해외무역에 의한 

영국의 부(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는 무역에 대

한 중상주의의 견해를 탁월하게 설명하였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가 무역에 대한 중상주의 견해를 공박하였을 때에

도(다음 절 참조) 그 주요 공격 대상은 토마스 먼의 견해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은 먼의 저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비록 영국이 공물을 받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획득한 물품에 의

해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한 부의 획득은 불

확실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를 증대시키는 보통의 방법은 외국무역을 통해서인데, 이때

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우리가 매년 타국 물

품을 소비하는 가치보다 판매하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왜냐하

면… 우리들에게 물품으로 다시 돌아오지[수입되지 않은] 않는 

상품들[수출] 중 일부는 국내에 재산[금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식품이나 의복[드레스]… 등 타국 상품의 과도한 소비

를 냉정하게 자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입은 아마도… 감소할 

것이다.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어떤 물건이 과연 잉여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까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 우

리는 … 제조업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역시 그 가

격은 우리의 [수출량]을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판매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타국인이 소비하는 잉여상태의 우

리 물건은, 동일한 물건이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 우리의 수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건의 유통[판매]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낫다.

출처：Thomas Munn, 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Reprinted, 
Oxford：Basil Blackwell, 1928). 대괄호 안의 단어는 의미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해 추가되었음.

제함으로써 국가의 생산량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희생 위에서만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즉,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주

장하였으며 경제적 국가주의를 설파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애덤 스

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및 기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무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상주의자

들의 견해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에도 높은 실

업률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국내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려고 함에 따라 신중상

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 점은 제9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사실상, 1815〜

1914년 기간의 영국을 제외하고는, 중상주의적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서유럽 국가는 없었다

(사례연구 2－2 참조).

2.3 절대우위에 기인한 무역：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두 국가가 자발적으로 상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한다

는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하였다. 만일 한 국가가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국가

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은 어떻게 발생하며, 이러한 무역으

로부터의 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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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 절대우위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때문에 발생한다. 한 국

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한 상품의 생산에서는 효율적이지만(또는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면 (또는 절대열위를 가지고 있다면), 두 국가는 각각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들 중 일부를 절대열위에 있는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며, 두 가지 상품의 

생산량은 모두 증가한다. 이렇듯 두 가지 상품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생산에서의 특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은 두 국가 간에 무역을 통해 분배된다. 

예를 들면, 기후 조건 때문에 캐나다는 밀을 생산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바나나를 생산하는 데는 

(온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반대로 니카라과는 바나나를 생산하는 데는 효율적이

지만 밀을 생산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캐나다는 니카라과에 대해 밀의 생산에는 절대우위

를 가지고 있지만 바나나를 생산하는 데는 절대열위를 가지고 있다. 니카라과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

대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가 각각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한

다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는 밀의 생산에 특화하고(즉, 국내에서 필요한 양 이

사례연구 2－2  중상주의는 21세기에도 멀쩡하게 살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국제무역에 대해 많은 규

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국내에서의 고용

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품, 직물, 신발, 철강 및 기타 많은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과 미래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컴

퓨터 및 원거리통신과 같은 일부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국내 산업을 더

욱 보호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동안 일부 상품에 

대한(관세나 쿼터와 같은) 명시적인 보호행태가 감소하였

거나 철폐되었지만, (세금 혜택이나 연구개발 보조금과 같

은) 불투명한 보호행태는 증가하여 왔다. 그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무역분쟁들이 그 증거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는 호르몬으

로 사육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EU의 수출 금지, (미국기

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앙아메리카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된 

바나나 대신 아프리카산 바나나에 대한 EU의 특혜, 보잉사

의 747 판매를 잠식할 에어버스의 새로운 슈퍼 점보제트기 

개발에 대한 EU의 보조금, 미국 정부가 일부 수출업자에

게 제공한 세금 환급, 미국이 2002년 수입철강에 대해 부과

한 30%의 수입관세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또한 미국, 일본 

및 기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도 이와 유사한 기타 무

역분쟁이 있었다. 실제로 보호되는 상품의 목록은 길고 종

류 또한 다양하다. 무역규제는 국내에서의 일자리를 외국

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의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고전적 중상

주의의 주장이다. 중상주의는 비록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

기는 하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 있다. 

출처：A. Krueger, “The Struggle to Convince the Free Trade 
Skeptics,” IMF Survey, July 12, 2004, pp. 204－205; J. N. Bhagwati, 
Free Trade Today(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D. A. Irwin, Free Trade Under Fir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D. Salvatore, ed., Protectionism and World 
Welfa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D. Salvatore, 

“The Challenges to the Liberal Trading System,” Journal of Policy 
Modeling, July/August 2009, pp. 5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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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생산하고), 이들 중 일부를 니카라과에서 생산된 (잉여) 바나나와 교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양의 밀과 바나나가 생산되고 소비되며 캐나다와 니카라과는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행위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모두 생산하지 않는 개인과 다르지 않

다. 개인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모두 생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

는 상품만을 생산하여, 이 상품들 중 일부를 그가 필요로 하는 다른 상품들과 교환함으로써 개인들 

모두의 총생산량과 후생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희생함으로써만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믿고, 모든 경제활동과 무역에 대해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주장했던 반면에, 애덤 스미스(애덤 스

미스를 따랐던 다른 기타 고전파 경제학자들)는 자유방임(laissez－faire)(즉, 경제에 대한 가급적 적은 

정부의 간섭)을 주장했다. 자유무역은 세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할 것이며 세계 전

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자유방임과 자유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단지 몇 가지의 예외

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의 보호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무역규제는 항상 국가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합리화되

고 있다. 사실상, 무역규제는 수입에 의해 손해를 보는 몇몇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무역규제는 (국내 제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하여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득을 준다. 이 문제는 제2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스미스의 이론은 영국에서 (저렴해진 식량수입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공장 소유주

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 (저렴해진 식량수입으로 인해 식량의 희소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주들

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러한 점은 사회적 압력과 이러한 압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이론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2.3B 절대우위의 예시

이제 절대우위의 예를 숫자로 살펴보는데, 절대우위는 다음 절에서 소개될 비교우위라는 보다 매력

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표 2－1은 한 시간의 노동으로 미국에서는 6부셸의 밀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1부셸의 

밀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대로 한 시간의 노동으로 영국에서는 직물 5야드를 생산하

는 반면 미국에서는 4야드만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밀의 생산에 있어서 영국보다 효율적

이며 영국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은 직물의 생산에 있어서 미국보다 효율적이며 

미국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은 밀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 중 일부를 

영국의 직물과 교환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가 된다. 

만일 미국이 밀 6부셸(6W)을 영국의 직물 6야드(6C)와 교환한다면, 미국은 (미국 국내에서는 6W

에 대하여 4C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C의 이익을 얻게 되며, 노동력 30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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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찬가지로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6W은 영국 국내에서 그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6시간

의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6시간의 노동력과 가치가 같다. 영국에서는 이 6시간의 노동력으로 (6시간

에 시간당 5야드를 곱하면) 30C를 생산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1시간이 조금 넘는 노동력으로 생산

할 수 있는) 6C를 미국과 6W에 교환하게 됨으로써, 영국은 24C의 이득을 얻거나 거의 5시간의 노동

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시점에서 영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두 국가

가 생산에서의 특화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다.(2.6B절에서는 국가 간에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로 무역으로부

터의 이익이 교역국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절대우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같은 오늘날 세계무역의 극히 일부분만을 설

명할 수 있다. 세계무역의 대부분, 특히 선진국 사이의 무역은 절대우위로는 설명할 수 없다. 비교우

위의 법칙으로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카도였

다. 실제로 절대우위는 보다 일반적인 비교우위론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2.4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데이비드 리카도

1817년에 리카도는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비교우위의 법

칙을 설명하고 있다. 비교우위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전받지 않는 법칙 중의 하나이

며, 실제로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비교우위를 정의하고, 이를 간단한 숫자의 예

를 들어 다시 설명한 후에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두 국

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비교우위의 법칙을 증명한다. 2.6A절에서는 비

교우위의 법칙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증명한다.

2.4A 비교우위의 법칙

비교우위의 법칙(law of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두 가지 상

품의 생산에 있어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

생할 수 있다. 두 상품에서 모두 절대열위에 있는 국가는 절대열위가 보다 작은 상품(이 상품이 이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의 생산에 특화하고 수출하며, 절대열위가 더 큰 상품(이 

표 2－1 절대우위

미국 영국

밀(부셸/시간당 노동)

직물(야드/시간당 노동)

6

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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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이 국가가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이다.)을 수입하게 된다.

이 법칙의 내용은 표 2－2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표 2－2와 표 2－1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영국

은 한 시간의 노동력으로 직물 5야드 대신 2야드만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은 밀과 직물

의 생산에 있어 모두 미국에 대해 절대열위에 있다. 

그러나 영국의 노동은 미국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직물의 생산에 있어서는 1/2이지만 밀의 생산에 

있어서는 1/6이기 때문에, 영국은 직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영국에 비해 밀과 직

물의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밀 생산에서의 절대우위(6:1)가 직물 생산에서의 절대

우위(4:2)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은 밀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의 절대우위는 

밀에서 더 크기 때문에 밀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영국의 절대열위는 직물에서 더 작기 때문에 

영국의 비교우위는 직물에 있다. 비교우위의 법칙에 의하면, 미국이 밀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 중 일

부를 영국의 직물과 교환한다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동시에 영국은 직물의 생산에 특

화하여 직물을 수출한다).

두 국가, 두 상품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일단 어느 한 국가가 어느 한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는 반드시 다른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됨을 주목하자. 

2.4B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지금까지 비교우위의 법칙을 말로 설명하고 간단한 숫자를 들어 다시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교우위의 법칙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

지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

여 주어야 한다.

우선, 미국이 6W 대신에 영국으로부터 4C만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은 무역에 대해 무차별할 것

이다(무역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과는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6W의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방출되는 자원으로 국내에서 정확하게 4C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 2－2 참조). 또한 미국은 6W 

대신 4C보다 적게 얻는다면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얻는 1W 대

신에 2C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역에 대해 무차별할 것이며, 1W 대신에 2C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면 

무역을 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미국이 영국과 6W을 6C와 교환할 수 

표 2－2 비교우위

미국 영국

밀(부셸/시간당 노동)

직물(야드/시간당 노동)

6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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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자. 미국은 국내에서 6W을 4C와 교환하므로, 미국은 2C(또는 30분의 노동력)의 이익

을 얻는다. 영국 역시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보기 위해서,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6W을 영국 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자. 대신에 영국은 이 6시간의 

노동력으로 12C를 생산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얻은 6W에 대해 6C만 포기하면 된다. 따라서 영

국은 6C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3시간의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다시 영국이 무역으로부터 

미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점은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한 국가(이 경

우에는 영국)가 다른 국가보다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 비효율적이더라도 두 국가 모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예를 생각하면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변호사

가 그의 비서보다 두 배나 빨리 타이프를 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변호사는 자기 비서에 비해 법률

업과 타이핑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비서는 법률학위 없이 법률업을 할 수 없기 때

문에, 변호사는 법률업에 더 큰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비서는 타이핑

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비교우위의 법칙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의 모든 시간을 법률업을 하는 

데 사용하고 비서로 하여금 타이핑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법률업을 함으로써 시

간당 100달러를 벌고 비서에게 타이핑을 시키는 대가로 10달러를 지불한다면, 변호사는 본인이 타

이핑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시간당 80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직접 타이핑을 

함으로써 시간당 20달러를 절약하지만(비서보다 2배 빨리 타이핑을 하므로), 법률업을 수행할 때의 

100달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예로 돌아가서, 6W과 6C를 교환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교환비율은 아니다. 미국

은 국내에서 6W과 4C를 교환할 수 있으므로(6W과 4C를 생산하는 데는 1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는 의미에서), 미국이 6W에 대하여 영국으로부터 4C 이상을 얻을 수 있으면 미국은 이익을 얻게 된

다. 반대로, 영국에서는(6W과 12C를 생산하는 데는 6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6W＝

12C이다.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6W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직물의 양이 12C 이하이면, 영국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요약하면, 미국은 6W에 대하여 영국으로부터 4C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한 이익을 얻게 되며,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얻는 6W에 대하여 12C 이하를 포기하는 한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4C＜6W＜12C

12C와 4C의 차이(즉, 8C)는 두 국가가 6W을 무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역으로부터의 총이익

이다. 예를 들어, 6W과 6C가 교환된다면, 미국은 2C의 이익을 얻고 영국은 6C의 이익을 얻어, 총무

역으로부터의 이익이 8C가 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교환비율이 (미국에서의 국내 또는 내

부적 교환비율인 표 2－2 참조) 6W＝4C에 근접할수록, 미국으로 귀속되는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적어지고 영국으로 귀속되는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커진다. 반대로 교환비율이 (영국에서의 국내 


